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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대학생 괴롭힘 피해양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3의 매개변인으로 삶의 의미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리
고 이 매개효과가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조건부 매개효과를 확
인하였다. 전국의 만 18-25세의 남녀 대학생 261명이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문항에 따라 약 8.5%-19.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에 응답
하여 대학생들도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주로 관계적 괴롭
힘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대학생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는 삶의 
의미가 완전매개 하였는데, 이 매개효과는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의미를 낮추어 정신적 안녕감을 부적으로 예
측하는 경로가 자기자비가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인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괴롭힘이 아동, 청소년 발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주며, 
대학생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의미를 낮추어 정신건강의 한 축인 정신적 안녕
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개입하기 위하여 자기자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시
사한다.

주요어 : 괴롭힘 피해경험, 대학생, 정신적 안녕감, 삶의 의미, 자기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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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전생애 인간
발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심리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
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또래괴롭힘은 학령기에 국한되는 문제로 여
겨져 주로 아동․청소년이 연구대상이었으며(예: 
권지웅, 박종효, 2020; 오소정, 박주희, 2020), 최
근에는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
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학폭 대응에서 외면받는 대학생들(MBC, 
2021)’라는 기사 제목에서 보이듯, 괴롭힘 피해경
험은 성인기에 진입한 대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
다. 게다가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
행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괴롭힘은 어느 특
정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 문
제로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사안이다
(예: Vartia-Väänänen, 2003). 이처럼 집단 내에
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괴롭힘 등은 건강한 인
간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 그 자체일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여 우울이나 자
살생각 등으로 이어지는(김민주, 2018; 최미라, 하
정희, 2019) 위험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예방하려
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괴롭힘 피해가 이
들의 정신건강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주목하였다. 전생애 인간 발달 관점에서 대학
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
기적 단계인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만 18-25세)에 속한다(Arnett, 2000). 이 시기 모
든 사람이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2020년 약 79.4%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을 보이므
로(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 2019) 성인 

진입기의 대다수를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이 시
기는 전통적 발달 이론에서 가족 외 사람들과 “친
밀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지
목되는 때로(Erickson, 1963) 대인관계 지속과 발
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실제 대학생들은 대내
외 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는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
진, 2009). 최근 대학생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호
소가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
로 이용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인 대학 내 학생
상담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주호소 문제 중 하나는 
대인관계 갈등이다(대학교육협의회, 2018, 2019). 
이는 곧 대인관계 어려움이 대학생의 적응과 정신
건강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대
인관계 갈등 가운데 극단적 형태인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의 괴롭힘 현상은 그 실태
나 양상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관하여 연구한 국내 
선행 자료들은(최지영, 박지현, 남순애, 2017; 최혜
미, 2020; 현미열, 2016) 모두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따돌림이 대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회고론적 접근(retrospective perspective)을 
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과거 경험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혹은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게 도와준 보호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
형인 대학생의 괴롭힘 피해경험에 관한 충분한 이
해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강영신과 박주영(2018)이 개발한 대학생 
따돌림 경험 척도가 대학생 괴롭힘 현상을 이해하
는데 거의 유일무이한 자료이다. 이 연구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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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양상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으나, 괴롭힘 피해 경험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보여주지 못한다. 간
혹 대인관계(예: 최정원, 임정하, 2018)와 정신건강
의 관계 혹은 폭력의 한 형태인 데이트 폭력(예: 
손강숙, 정소미, 2016)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하기
는 하지만, 이는 대학 내 괴롭힘 현상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외 연구이기는 하지만, 대학생 괴롭힘 경험
에 대한 개관에서 평균적으로 20-25%의 학생들
이 오프라인, 10-15%의 학생들이 사이버 괴롭힘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Lund & Ross, 2017). 
Marraccini, Brick, 그리고 Weyandt (2018)의 
연구는 연구 참여 대학생의 33%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경험은 고립감 및 소외감과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이어졌다(이운영, 민윤기, 2018). 이처
럼 대인 외상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괴롭힘이 대
학생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의 부
재는 성인 진입기 괴롭힘을 과소 추정하고, 또 그 
부정적 영향력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인 또래괴롭힘(bullying)연구에서, 괴롭힘
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한 명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괴롭
히는 현상을 의미한다(Olweus, 1993). 선행연구
(Salmivalli, Lagerspetz, Bjӧrkqvist, Ӧsterman, 
& Kaukiainen, 1996)는 아동․청소년의 또래괴롭
힘이 집단 역동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주변인을 활용하여 또래역동을 바꾸는 환경적 
맥락(예:공정한 학급 분위기, 집단 효능감)에 관한 
연구(송경희, 이승연, 2018; 오인수, 임영은, 2019; 
Barchia & Bussey, 2011; Cornell, Shukla, & 
Konold, 2015)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인 진입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연구한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
과 성인 진입기 대학생의 발달 특성이 상이하며, 
이들이 속한 대학이라는 환경도 아동․청소년기 학
교 맥락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구
체적으로, 대학교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체로 
한 학급, 전공 단위로 움직이기보다는 학생 개개인
의 개별적 활동이 주를 이루는 시스템이다. 그러므
로 대학생들은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괴롭힘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처전략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Newman, Holden, & Delville, 
2011).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또래괴롭힘 
연구가 맥락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괴롭힘 피해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증폭
시키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안녕감을 낮추어 개인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적 안녕
감(mental well-being)은 안녕감을 측정하는 하나
의 지표로 자신의 삶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가
치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기능
적인 상태를 측정한다(Keyes, Wissing, Potgieter, 
Temane, Kruger, & Van Rooy, 2008). 이는 기
존에 안녕감을 측정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좋은 감정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이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개인 
내적, 개인 간 기능을 잘하는 것)이 다소 제한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삶에서 경험하
게 되는 긍정 정서 및 삶의 만족감을 반영하는 
정서적 측면(emotional well-being), 자기 실현 
및 가치감과 연관된 심리적 측면(psychological 
well-being),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 및 공동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송경희

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4, No.2, 2021 journal.baldal.or.kr

체의 번영을 반영하는 사회적 측면(social well- 
being)으로 구성되어, 기존에 개발된 정신건강 지
표의 한계를 보완하여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Jovanović, 2015).

그동안 괴롭힘 연구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
울이나 자살충동 증가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 
저하와 같은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과 연결된다
는 점(Fullchange & Furlong, 2016)을 주로 연
구하였다. 그러나 정신건강의 이중요인 모델(dual 
factor model)은 병리가 없으면서 동시에 정신적 
안녕감이 동반될 때 완전 정신건강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이 정신
적 안녕감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입 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신적 안녕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사건에 
관한 Andreou, Roussi-Vergou, Didaskalou와 
Skrzypiec(2020)의 연구는 또래괴롭힘 피해가 대
인 정신적 안녕감과 부적상관임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심각한 괴롭힘을 당한 학생과 낮은 수준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정신적 안녕감의 수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교에
서 경험한 괴롭힘 피해는 정서적, 사회적, 심리
적 안녕감 모두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Villora, 
Yubero, & Navarro, 2020). 또한 대학생이 되기 
전, 그리고 대학생 시기 발생한 괴롭힘 피해 모두 
심리적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신체 증상으로 이
어지며(Chen & Huang, 2015), 결과적으로 약물 
남용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행동으로 개인의 삶을 
이끌었다(Rospenda, Richman, Wolff, & Burke,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괴롭힘 피해경험이 정신적 
안녕감 감소와 직접 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괴롭힘 경험이 정신적 안녕감을 부적으로 

예측하는데, 이 두 변인 간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개인적 특성인 삶의 의미를 선정하였
다. 초기 문헌에서 삶의 의미는 가치나 신념에 전
념하는 삶,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 측면을 포함하
는 것으로(Battista & Almond, 1973) 제안되었으
며, 전반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Steger, Oishi와 Kashdan(2009)는 삶의 
의미를 인생에서 목적, 사명, 혹은 중요한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비롯되는 삶의 중요한 
측면을 발견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며 의미 발견 -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과 의미 추구 - 삶에
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는 것-라는 두 가지 요소
(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를 강조
하였다.

괴롭힘 피해경험은 일종의 좌절을 경험케 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하는 개인 삶
의 부정적인 사건이다. 괴롭힘 피해 경험은 삶의 
의미를 낮추고, 낮은 수준의 삶의 의미는 여학생
들의 자살 충동을 이끈다는 연구결과(Henry, 
Lovegrove, Steger, Chen, Cigularov, & 
Tomazic, 2014)는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경우, 삶
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과정보다는 삶에 대
한 회의감, 그리고 부정 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그러므로 괴롭힘 피해는 삶의 의미를 낮추
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삶의 의미는 정신적 안녕감과 긴밀하게 연
결되는데, 18-24세 성인 진입기 사람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개인은 더 높은 안녕
감을 보고하였으며, 동시에 의미 발견은 행복과는 
정적상관을,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Steger, 2009). 또한 삶의 의미는 심리적 안녕감
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García-Alandete, 201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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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개인의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임을 추측게 한다. 하지만 괴롭힘이 삶의 의미
와 부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괴롭힘 피해경험과 같
은 부정적 삶의 사건은 삶의 의미를 낮추고, 낮아
진 삶의 의미를 통하여 정신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부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학생의 삶의 의미
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정신적 안녕감을 감소시키
는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매개효과의 크기는 개인의 또 다른 특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 집
단이 놓인 구조적 특성, 그리고 이 시기 괴롭힘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언어적이고 관계적인 괴롭힘 형
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Lento, 2006), 
괴롭힘은 감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
고 도울 수 있는 맥락 조성 역시 상대적으로 어려
울 수 있다. 따라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이 상당히 커야
만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요소로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자기
자비’의 조절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Neff(2003)는 자기자비(self-compassion)를 고
통에 개방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거나, 물러서게 하
고,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자신을 이해하고, 무
비판적인 태도로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며, 개인의 
경험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한 측면
임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자기자비는 
자기친절 대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 마
음챙김 대 과잉동일시라는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
데, 자기-자비는 일종의 유용한 정서조절 전략으로 
부정적 정서 경험을 점차 긍정적인 정서경험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Neff, 2003).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부정
적 사고 및 정서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엄격한 자
기 판단을 하지 않은 것과 특히 연관되었다(Blatt, 
Quinlan, Chevron, McDonald, & Zuroff, 1982). 
괴롭힘이나 그 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자기 
탓을 하며 높은 수준의 자기 비난을 경험한다는 보
고(Parris, Varjas, Meyers, Henrich, & Brack, 
2019; Schacter & Juvonen, 2015)는 낮은 수준
의 자기자비가 또래괴롭힘 피해와 정신적 안녕감 
혹은 삶의 의미 간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정신
적 안녕감의 관계를 모두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하
게 한다.

Marsh, Chan과 MacBeth(2018)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낮은 청소년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비자살-자해행동이 증가하는데 
이 관계성은 자기자비에 의해 약화되었다(Jiang 
et al., 2016). 반면, 높은 자기 자비는 외상경험
을 한 학생들이 외상 관련 증상을 발현시키는 것
을 예방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Zeller, Yuval, 
Nitzan-Assayag, & Bernstein, 2015). 국내 병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는데, 괴롭힘 피해경험과 우울의 정적관계
는 자기자비가 낮을 때 더욱 강화되었다(박선영, 
김경미, 2013). 직장인 연구이기는 하지만, 부정정
서 경험을 자기자비가 경감 및 완충시키는 효과도 
확인되었다(Neff & Vonk, 2009; 최유리, 2017). 
이러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들은 자신의 내적 경
험, 그리고 자극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 비판단적 
태도가 외상 경험 이후 반추 같은 인지적 과정에서 
개인을 벗어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을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송경희

28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4, No.2, 2021 journal.baldal.or.kr

제공해 주는 것(Cloitre, Koenen, Cohen, & Han, 
2002)과 연관될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외상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주로 연구되
었지만, 이러한 내재화 문제가 정신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점(Arslan, 2018; Malone 
& Wachholtz, 2018), 그리고 폭력 피해자의 회
복을 자기자비가 최대화시켰다는 점(Bensimon, 
2017)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자기자비가 높은 사
람들은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더욱 건강한 방식으
로 접근하며, 이는 이후 외상 후 장애의 발병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제안(Germer & Neff, 
2015)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괴롭힘 피해경험과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의미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 역시 자기자비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가
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성인 진입기 대학생의 괴롭힘 현상을 이해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괴롭힘 현상
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에 더불
어, 괴롭힘 피해 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력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괴롭힘 피해경험
이 정신적 안녕감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바, 삶
의 의미를 매개변수로 선정, 메커니즘에 대하여 연
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적 특성인 괴롭힘 피해 
경험이 삶의 의미를 낮추어 정신적 안녕감을 부적
으로 예측하는 관계에서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조
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와 연
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대학생의 괴롭힘 피해 양상은 어떠
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대학생의 괴롭힘 피해경험은 대학

생의 삶의 의미와 정신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삶의 의미는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
신적 안녕감을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4. 대학생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의미를 통하여 정신적 안녕감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참여자

2019년 1월,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만 18
세~25세 사이의 대학생 261명(남:33.7%, 여: 
65.5%, 무응답: 0.8%)이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
하였다. 평균연령은 22.37세(SD=1.79)이며, 연구 
참여자가 지각한 가정의 평균 SES는 5점 척도에서 
3.09(SD=.91)로 ‘중’에 해당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학년, 전공 및 대학 소재 지역 등의 상세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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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학년 1학년 5.7
2학년 24.9
3학년 32.6
4학년 35.6
수료 1.1

전공 사회과학 24.9
인문과학 23.4

공학 20.3
기타 31.4

지역 수도권 83.9
충청도 5.7
전라도 3.1
강원도 1.5
경상도 5.7

표 1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도구

대학생 괴롭힘 피해경험
대학생 따돌림 경험 척도(college bullying 

experience scale; CBES)는 대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따돌림 피해경험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다(강영신, 박주영, 2018). 본 척도는 보다 간접적
인 방식으로 따돌림을 경험하는 ‘소외’ 6문항(예: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내가 먼저 
인사해도 별로 반응이 없다), 보다 직접적인 방식
으로 따돌림을 경험하는 ‘괴롭힘’ 6문항(예: 조별과
제에서 나에게만 과도한 할당량을 떠넘기거나 무의
미한 과제를 주는 것 같다), 총 12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따돌림 피해경험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강영신, 박주영, 2018)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도 .93이었다.

삶의 의미
Steger와 Kaler(2004)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

헌과 권선중(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
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의미 발견(예: 나는 만
족할만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과 의미 추구(예: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라는 두 
요인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도구로, 각 하위요
인은 5문항이며 전체 10문항, 7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언제나 그렇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선행연구(원두리, 김교헌, 권선중, 
2005)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8이었고, 본 연구
에서 전체는 .91이었다.

정신적 안녕감
정신적 안녕감은 정신건강 척도 단축형(mental 

health continuum short-form, MHC-SF; 
Keyes et al., 2008)을 국내에서 타당화한 척도(임
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정신적 안녕감을 정서적(예: 행복감
을 느꼈다), 심리적(예: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사회적 안녕감(예: 우리 사회
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해할 만하다고 느꼈다)이라
는 세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14문항으로 측정한다. 
자기보고식 6점 Likert 척도로(0점: 전혀없음 ~ 5:
매일),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안녕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임영진 등(201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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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비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는 

Neff(2003)가 자기자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것으로,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측
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하위요인(자기친절, 자기
판단, 보편적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잉 동일
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이다. 예시 문항은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경의 등(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판단, 고립, 과
잉 동일시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자비가 높다고 해석한다. 김경의 등
(2008)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 개인정보 수집, 자발적 연구 참여, 
수집된 자료의 저장과 보관, 동의 및 철회 절차 등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제안하는 연구 기준에 대
한 심의 통과 후,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학내 온라
인 게시판에 연구 대상자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고 
일주일간 설문을 시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에 접
속하여(링크 혹은 QR코드) 연구 안내문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소요 시
간은 약 20분이었다. 설문이 종료된 후, 이메일 
수집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커피상품권 5천원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인구학적 특성 및 자료의 기본 형태는 SPSS 
26.0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대학생의 괴롭힘 피해
경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별 상세 내용을 
빈도분석 및 퍼센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
생의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의미 및 정신적 안녕
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
가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
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때 매개효과가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건부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는데, 이를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59
를 적용하였다.

결  과

대학생 괴롭힘 피해경험 양상의 기술통계

먼저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구
하였다(표 2). 주요 변수들 간 상관을 살펴보면, 
괴롭힘 피해경험은 삶의 의미(r=-.34, p<.001), 
정신적 안녕감(r=-.22, p<.001), 자기자비(r=-.40, 
p<.001) 모두와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삶의 의미는 정신적 안녕감(r=.46, p<.001) 및 
자기자비(r=.36, p<.001)와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끝으로 정신적 안녕감은 자기자비와 정적상관을 가
졌다(r=.40, p<.001).

대학생의 괴롭힘 피해 양상의 구체적 내용을 알
아보기 위하여 문항별로 %를 산출하였다. 대부분
의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약 62.1-77.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도 문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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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괴롭힘 피해경험 -
2. 삶의 의미 -.34*** -
3. 정신적 안녕감 -.22*** .46*** -
4. 자기자비 -.40*** .36*** .40*** -

M(SD) 2.02(.82) 4.97(1.01) 2.36(.91) 3.14(.54)
왜도(skewness) .60 -.30 -.06 .01
첨도(kurtosis) -.78 .11 -.41 .94

***p<.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22.6-3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그렇다’ -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상위 문항은 ‘누군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서 힘든 적이 있다(19.6%)’, ‘나는 학과나 동아리 
관련 공식 모임(개강파티, MT 등)에서 환영받지 못
하는 것 같다(14.5%)’ 나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
과 잘 어울리지 못해 주로 혼자 있다(14.1%)’ ‘누
군가가 나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
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다(13.4%)’ 순이었다. 반면 
하위 응답을 차지 한 문항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
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 같
다.(8.5%)’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내가 먼저 인사해도 별로 반응이 없다(9.9%)’, ‘다
른 사람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의 의견을 흠잡고 
과소평가 하는 것 같다(10.3%)’ ‘나는 사람들로부
터 너무 튄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10.7%)’였다.

대학생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삶의 의미의 

조건부 매개효과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 간의 관계, 그

리고 이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 이러한 관계성이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달라
지는지 확인하였다.

삶의 의미에 대한 괴롭힘 피해경험과 자기자비의 
주효과,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
한 step 1에서 괴롭힘 피해는 삶의 의미를 부적으
로(B=-.28, p<.001), 자기자비는 삶의 의미를 정적
으로 예측하였다(B=.54, p<.001).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9, p<.001). step 2에
서 정신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괴롭힘 피
해경험과 삶의 의미, 자기자비의 주효과에 괴롭힘 
피해경험과 자기자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자기자
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괴롭힘 
피해경험은 정신적 안녕감을 직접 예측하지 못한 
반면(B=.04, p<.001), 삶의 의미(B=.34, p<.001), 
그리고 자기자비(B=.51, p<.001)는 정신적 안녕감
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자기자비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3).

끝으로 삶의 의미가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을 매개하는지, 그리고 이 간접효과가 자기
자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건부 간접 효과
를 분석하였다(표 4). 그 결과, 괴롭힘 피해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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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삶의 의미 종속변인: 정신적 안녕감
B SE t 95% C.I B SE t 95% C.I

괴롭힘 피해경험 -.28 .08 -3.64*** [-.436, -.130] .04 .07 .66 [-.088, .177]
삶의 의미 .34 .05 6.41*** [.235, .443]
자기자비 .54 .13 4.24*** [.287, .785] .51 .11 4.62*** [.292, .725]

피해경험 자기자비 .09 .17 .54 [-.239, .421] .25 .15 1.69 [-.041, .547]
삶의 의미 자기자비 .07 .07 .96 [-.077, .217]

R2=.423 R2=.529 
F(3,257)=18.64*** F(5,255)=19.78***

***p<.001

표 3. 괴롭힘 피해경험, 삶의 의미,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N=261)

자기자비 Effect Boot SE 95% CI

낮음 (-1SD) -.10 .04 [-.194, -.025]

평균(M) -.10 .03 [-.166, -.041]

높음 (1SD) -.09 .06 [-.221, .014]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5,000번 추출

표 4 삶의 의미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는 자기자
비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B=-.09, 95% C.I. 
[-.221, .014])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기자비가 평
균이거나(B=-.10, 95% C.I. [-.166, -.041], 평균보
다 낮은 경우(B=-.11, 95% C.I. [-.194, -.025])에
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자기자비 수준이 평균이거
나, 평균보다 낮은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은 
삶의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 경향을 낮춤으로써 
정신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성인 진
입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 외상 경험 중 하나
로 볼 수 있는 괴롭힘 피해경험이 개인의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피고, 그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지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괴롭힘 피해경험으
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개입방안 마련
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대학생 시기에도 사
회적 배제, 공격 등과 같은 괴롭힘이 여전히 발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경험한 
괴롭힘 피해는 정신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주지
는 못하였다. 그러나 자기자비가 낮거나 평균인 경
우, 삶의 의미를 통해 정신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괴롭힘 현상에 대한 기초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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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괴롭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응
답률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렇다’ - ‘매
우 그렇다’에 응답한 상위 문항은 ‘누군가 내가 하
기 싫어하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힘든 적이 있다(19.6%)’ ‘나는 학과나 동아
리 관련 공식모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
(14.5%)’, ‘나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
지 못해 주로 혼자 있다(14.1%)’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창피를 당
한 적이 있다(13.4%)’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대
학생 시기 신체적 공격성보다 간접적, 관계적 괴롭
힘을 많이 경험 한다는 선행연구(Lento, 2006), 그
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 21%가 
학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
(Mulder & Cashin,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인 간 외상으로 볼 수 있
는 괴롭힘 피해 경험이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대학
생 시기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 특히 하기 싫은 일을 부당하게 강제로 수행
하기를 요구받았다는 경험은 대학생 괴롭힘 역시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해 준다. 대학생 시기 관계적, 언어적 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을 예측하며, 우울은 또다시 신체적 건
강을 위협한다는 결과(Chen & Huang, 2015)는 
괴롭힘 피해경험이 아동, 청소년기에만 심각한 손
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인 진입기에도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각하였다(Cassidy 
& Taylor, 2005). 이처럼 괴롭힘은 대학생들의 정
신건강뿐 아니라, 자아상을 위협하기도 하는 대인
관계 손상 경험이기 때문에 괴롭힘 피해경험의 부
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적 대처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도움
을 청할 수 있는 자원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행동
을 청하는 것을 쉽게 하였다(Dowling & Carey, 
2013).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학내 괴롭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소개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내 상담 서비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
요가 있다. 괴롭힘에서 벗어난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다(Smith, Talamelli, Cowie, Naylor, & 
Chauhan, 2004). 괴롭힘이 반복될수록, 괴롭힘을 
짧게 경험한 경우보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Smith & Talamelli, 2001)는 피해자의 
도움 요청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때 제공되
는 서비스가 효과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학내 괴롭힘 실태를 알리고, 관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의사소통 대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 간 관계에 대한 훈련과 교육, 캠페인을 
제공하는 것도 대학생 시기 대학생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괴롭힘 피해 경
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
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피해경험, 삶의 의미, 그리
고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저하시키는 
과정을 통해 정신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
치는 완전매개효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자기자비
가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만 유의
미할 뿐, 자기자비가 높은 경우에는 간접효과가 확
인되지 않았다.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개인의 성향을 낮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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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정신적 안녕감을 낮추는 강력한 위험요
인인데, 자기자비가 이러한 효과를 완충시켜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배제, 거부 경험이 삶의 
의미를 직접 감소시키며(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3), 괴롭힘 피해경험과 같은 대인 
외상사건은 삶의 의미를 낮추고, 낮아진 삶의 의미
는 자살충동과 같은 비극적 사안을 예측한다는 연
구결과(Henry et al., 2014)에 의해 부분적으로 뒷
받침된다. 삶의 의미는 건강한 대인관계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Steger, 2009), 더욱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높은 소속감을 보고한 경우 
삶의 의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 
Kashdan, 2009). 반면, 괴롭힘 피해경험과 같이 
손상된 대인관계 경험은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려는 동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삶의 
의미가 자기가치감, 그리고 효능감, 자기-정당
화 및 목적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Baumeister, 1991),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인 대인
관계 경험은 삶의 의미를 낮출 것이다. 낮은 삶의 
의미는 낮은 심리적 기능, 높은 싸이코소매틱한 특
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소인 반면(Brassai, Piko, 
& Steger, 2011), 높은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감
(Steger & Kashdan, 2007), 긍정적 정서(Laura, 
Hicks, Krull, & Del Gaiso, 2006)와 연관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높은 삶의 의미는 정신적 안녕감을 
높이지만, 괴롭힘 피해는 삶의 의미 발견과 추구를 
방해하고 정신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그
러므로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발
견하고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개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자기자비가 평균이거
나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만 유의미하였으므로, 자

기자비를 증진하게 시키려는 개입 역시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하며, 이는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한 정
신적 안녕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외상경험을 가지면서 자기자비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를 잘 조
절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
으며(Karatzias et al., 2019), 괴롭힘이나 그 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기 탓을 하며 높은 
수준의 자기 비난을 경험하였다(Parris, Varjas, 
Meyers, Henrich, & Brack, 2019; Schacter & 
Juvonen, 2015). 반면 자기자비 점수가 높은 사람
은 자기에게 친절하며, 자신을 덜 비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Neff, Kirkpatrick, & Rude, 2007). 
다시 말해, 낮은 자기자비는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
는 또래괴롭힘 피해의 결과로 자신에게 화살을 돌
리는 인지적 왜곡이나 부정적 정서를 악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낮추어 정신적 안녕감까지 손상시킨
다. 반면, 높은 자기자비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들
을 완충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과정
을 덜 방해하고, 그 결과 정신적 안녕감의 손상까
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의 직접 
경로를 살펴보면, 단순 상관분석에서 괴롭힘 피해
경험과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존재하였음에도, 괴롭힘 피해경험이 정신적 안녕감
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삶의 의미가 포함된 매개
모형에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 자기자비의 조
절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괴롭힘 피해와 같
은 외상적 경험이 개인의 정신적 안녕감(Cosma, 
Whitehead, Neville, Currie, & Inchley, 2017) 
및 주관적 안녕감을 낮춘다는(Yubero, de las 
Heras, Navarro, & Larranaga, 2021) 결과와 다
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단순 상관에서 유의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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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관이 삶의 의미라는 중요한 제3의 강력한 변수
가 들어간 매개모형에서 괴롭힘 피해경험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짓효과
(spurious effect)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혹은 대학생들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대인관계 
대처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괴롭힘 피해경험의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도 있다. 즉, 연령증가와 함께 다양한 가
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생각하며, 상황에 따른 판단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자기 발달이 성숙해진 결과(Steinberg, 2017), 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를 다룰 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우리가 측정한 정신적 안녕감은 
단순한 정서적 차원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적 안녕감은 사회, 정서, 심리적 측면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부 관계적 측면에서 손
상을 경험하더라도, 중고등학교와 달리 여러 사회
적 네트워크 및 자신의 성취나 능력 등 다양한 요
소에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성이 괴
롭힘 피해경험의 정신적 안녕감에 대한 부적 효과
를 상쇄시켜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발견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기의 괴
롭힘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여 성인 진입기 대학생
의 괴롭힘 경험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인관계 중요성이 확대되는 성인 
진입기에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양상을 확인하였
고, 개입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괴롭힘 
연구 범위를 보다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달적으로 성인 진입기는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확장 시키며, 삶의 여러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는 
때이자 동시에 변화 가능성이 풍부한 시기이다
(Arnett, 2004).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의 어려움이 이후 발달 단계에 부정적 효과를 지속
하지 않도록 적극적 개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 대학생 대상 정신건강 관련 연
구가 일반적인 스트레스(공마리아, 조윤주, 2012), 
혹은 진로나 취업과 관련되어(하상희, 2012) 연구
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밀성 발달에 주목하였다. 친밀성 발달을 저해하
는 주요 사건인 괴롭힘 현상을 탐구함으로써 이 경
험이 대학생의 정신적 안녕감 및 삶의 의미 등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요인임을 확인하는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대
인관계 갈등 중 또래괴롭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
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삶
의 의미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정신적 안녕감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이
바지하였다.

특히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또래괴롭힘 피해 
→ 삶의 의미 → 정신적 안녕감의 완전 매개 효과
가 달리 나타나는 조건부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개입 시 삶의 의미와 자기자비에 초점을 두어야 한
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 괴롭힘 연구에
서는 주로 우울, 불안 등과 같이 정신병리적인 측
면을 다루었다. 하지만 정신건강 2요인 모델에 따
르면 병리적인 상태가 없더라도, 안녕감이 떨어지
는 것 역시 삶이 번영(flourishing)하지 못하는데 
기여한다(Suldo & Shafer, 2008). 본 연구는 대학
생의 괴롭힘 피해경험이 정신적 안녕감에 삶의 의
미를 통해 미치는 부적효과, 그리고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자기자비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특히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
구하는 과정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단순히 
정신적 안녕감을 향상하는 것뿐 아니라 외상 후 성
장과도 연결이 된다(Grad & Zeligman, 201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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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괴롭힘 피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목적과 동기를 잃지 않도록 개인이 가진 다양한 삶
의 영역과 차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리고 자기자
비를 증진하도록 동기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중
고등학교와 달리 제도적인 보호가 미약한 대학생들
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삶의 의미와 자기자비를 모두 촉진하려는 
노력은 대학교 시기에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요소가 
되는 또래괴롭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개입 방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
을 상실케 하여 정신적 안녕감까지 낮추는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막기 위한 인식과 분위기를 바꾸려는 
거시적인 노력 역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또래괴롭힘 현상이 성인 진입기의 대학
생 역시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
고 예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대학교육의 
주요 이슈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시킨다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괴롭힘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구
체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존중, 
친사회적 행동의 강화 등에 대한 교육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대학생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
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별, 학년, 
학교유형 및 성격(공학, 여대, 수도권, 지방 등)의 
다양한 속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은 4년제 대학생
들이었으며, 학교 소재지의 약 90%가 수도권에 분
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되, 괴롭힘 피해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

내에서 유일하게 개발되고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
였으나, 문항이 주로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괴롭힘
을 반영하고, 괴롭힘의 주체가 명료하지 않은 문항
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기존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빈도로 측정한 것과 달
리 본 척도는 정도로 피해경험을 측정하였다는 점
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 또래괴롭힘의 본질을 
보다 잘 반영하며, 또 다양한 형태(예: 사이버 괴롭
힘, 조롱하기, 욕하기 등)의 문항을 개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의 
직접 관련성은 삶의 의미가 포함되면서 직접적인 
관계 및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괴롭힘 피해경험과 정신적 안녕감
의 직접적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또다른 변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
학교와는 다른 대학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적 역량
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
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
용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내에서 운영되
는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혹은 단과대학의 구성원 간 특성, 응집력 등에 대
한 보다 넓은 맥락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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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derstand peer victimiza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nd provide intervention strategies, 
the types and rates of bullying experienced by undergraduate students were explored.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meaning in life and self-compassion on relation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mental well-being was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platform was completed by 369 students (aged between 18-25 yea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between 8.5-19.6%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peer victimization in
undergraduate school,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cross types of victimiz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showed a significant conditional mediation effect of meaning in life in the link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mental well-being among students who reported low or average levels 
of self-compassion. However, the direct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on mental well-being was not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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